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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보다는 질]
한 남자가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다. 3일 동안 아무

것도 먹지 못한 그는 춥고 배고파 거의 죽을 지경에 이

르렀다. 

가물가물한 눈으로 먹을 것을 찾던 그에게 나무 근처

에서 풀을 뜯고 있던 한 마리 양이 눈에 띄었다. 남자는 

죽을 힘을 다해 양에게 돌진했다. 

그런데 그때 아리따운 섹시한 여성이 산길을 홀로 지

나가는 것이 아닌가! 

남자는 방향을 바꿔 여성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다.

“그래! 양보다는 질이야.”

[할아버지의 착각]
88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TV 앞에 앉아 종교 

방송을 보고 있다. 그 프로에서 목사는 거기 나온 사람

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어디가 아픈지 묻고 치유를 원하

는 부위에 손을 갖다 대라고 했다. 거기 나온 사람들 중

에는 연로한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손을 갖다 댄 데

는 눈과 가슴이었다. 그 후 목사가 말했다.

“자, 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도 치유를 원하는 

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.” 

그러자 심장이 많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손을 심장 위

에 갖다 댔다. 그리고 80대의 할아버지는 두 손을 사타

구니에 갖다 댔다. 그러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

했다. 

“아픈 데를 고쳐준다고 했지 죽은 걸 살려낸다고는 하

지 않았잖아요.”

[토끼의 집념]
토끼가 약국에 찾아가서 물었다. 

“당근 있어요 ?” 

약사가 없다고 하자 그냥 돌아온 토끼는 그 다음날 또 

가서 물었다 . 

“당근 있어요?” 

약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.

“없대두 ~~!” 

다음날 토끼는 다시 그 약국을 또 찾았다. 

“아저씨! 당근 있어요?”

짜증이 왕창 난 약사는 인상을 쓰며 대답했다.

“없어! 한 번만 더 귀찮게 물어보면 가위로 귀를 칵~ 

잘라버린다!” 

다음날 또 토끼가 그 약국을 찾아갔다. 

“저, 약사 아저씨! 아저씨 가위 있어요?” 

의외의 질문에 약사는 토끼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

했다.

“아니!” 

그러자 토끼가 다시 물었다. 

“아! 가위가 없군요. 그럼 당근은 있어요?”

[남편의 여러 모습]
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들.  

돈 잘 벌어주면 내 남편이고  

집에 두면‘근심 덩어리.’  

밖에 데리고 나가면‘짐 덩어리.’  

마주 앉으면‘한숨 덩어리.’  

더 오래 지나다 문득 바라보니‘원수 덩어리.’ 

혼자 밖에 내보내면‘사고덩어리.’  

내가 먼저 저 세상에 가면 며느리에게‘구박 덩어리.’  

명예퇴직하더니‘골칫덩어리.’ 

명절 때 보니‘밥 덩어리.’ 

사업 한답시고 6개월 만에‘빚 덩어리.’  

[솔로의 5단계]
1. 설마기

아직은 솔로가 자유롭게 느껴진다.

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‘운명적인 사랑’을 철석

같이 믿고 있다.

내가 찍은사람도 친구가 원한다면 밀어준다.

2. 아차기

정신차려보니 20대 후반, 폭탄만 아니라면 된다는 생

각에 불안해진다.

소개팅, 미팅 이라는 말만 나와도 미친다.

3. 분노기

커플들이 미워지기 시작한다.

둘이 손잡고 가는 모습만봐도 그 사이로 지나가 손을 

떨어뜨려놓구 싶다.

4. 명랑기

갑자기 명랑해진다.

너무 울다가 실성해서 웃는 것과 같다.

혼자서 영화보기, 혼자서 음악듣기 등 혼자놀기의 진

수를 보여준다.

행여나 버스 옆자리에 이성이 앉으면 불안해진다.

5.득행기

차분해진다.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부질없는 노력을 

거둔다.

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어

리석은 솔로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.

주말마다 결혼식 가서 뷔페 먹으며 커플들을 애도한다.


